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감” 

차앤박피부과와 결이 같은 그녀를 만나다

행위로서가 아닌 마음가짐에 긴장감 장착 
“피부과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대체로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 합
니다.  최근에는 치료만큼이나 개선의 필요로 방문하
지만 어떤 이유로 방문하든 고객들에게는 ‘지금보다
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메디컬이라는 전문성과 함께 스킨케어의 서비스 측면
에서 고객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매 순간 긴장
감을 놓지 않는다. 
인터뷰 시작과 동시에 메디컬 스킨케어의 꽃인 여드
름 압출이 여전히 어렵다는 최경혜 실장의 깜짝 고백 
뒤 훅하고 들어온 긴장감의 실체에 감동이 밀려왔다. 
매번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무쌍한 
고객들의 피부를 살피다 보면 긴장감 장착은 기본이
다. 행위로서가 아닌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감이다. 
그리고 이 긴장감이 오늘의 그녀를 있게 했다.  

15년 근속 신촌점 최경혜 실장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다
인터뷰 초반 충격(?) 고백에 놀란 웹진지기가 바로 고개 끄덕
이게 했던 메디컬 스킨케어와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
다. 피부 전문가를 꿈꾸며 병원에 입사하지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퇴사하는 예비 피부 관리사에게도 필요한 부
분이 바로 긴장감이라고. “병원이 장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
에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사하는데요. 피부 관리나 해
볼까 하는 생각이라면 쉽지 않은 직군입니다.  여드름의 경우
에도 원인은 다양하고,  화장품 하나 바꿔서 피부가 뒤집어지
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관리하는 동안 최접점에서 고객
의 뷰티 습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피부 전문가
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 도울 수 있
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
다는 그녀다.   

최상의 피부가 아니라 최적의 피부가 건강하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피부에 대한 정보도 워낙 많이 있잖아
요. 뷰티 유튜버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워너비 스킨에 대
한 이상향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인 연
예인들의 피부는 거의 24시간 관리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내 피부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맹

신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제품을 찾기도 하고, 과도한 시술이
나, ~ 카더라 화장품에 더욱 솔깃하게 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최상의 피부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최적의 피부
를 위한 의료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는 피부과 전문의가 가장 잘 아니까. 
차앤박피부과 의료진의 임상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게 맞는 최적의 피부 상태가 되
면 자연스럽게 최상의 피부에 가까워진다는 걸 오랜 시간 동
안 목격해 왔다.  

차앤박피부과는 일상이다. 긴장 속 평화!  
그녀에게 차앤박피부과는 ‘일상’이다. 좋은 동료들과 존경하
는 의료진까지 나만의 공간 신촌차앤박피부과. 그렇게 그녀에
겐 일상이 되었다. 
“결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며 이제까지 많이 도와준 직
원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려요. 한편으로는 워킹맘으로서 후배
들이 나아가는 길에 보탬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
루 중 가장 많이 있는 공간, 가족만큼이나 자주 만나는 동료들
이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육아의 기쁨도 크지만 병원에 복
귀하고 보니 20여년 차 관리 실장. 최경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더욱 소중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피부 건강이 배가된다는 뿌듯함을 안겨주는 고객까지. 그녀가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 속에 일상을 채우는 이유다.
 
Since 1996. 30여년간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마음가짐으로서의 
긴장감을 항상 장착하고 있었던 차앤박피부과와 결이 같은 그
녀, 최경혜 실장의 오늘도 긴장감 리부트다. 


